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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널A 26일 오전11시 영화토크쇼‘무비홀릭’
1월8일 일곱 살 연하의 연인과 결혼

한 연기자 정찬이 ‘결혼 풀 스토리’를
공개한다. 정찬은 26일 오전 11시에 방
송하는 채널A 영화토크쇼 ‘무비홀릭’

의 인기코너 ‘오다가다 들른 사람’에 출연, 1년의 열애 끝
에 결혼한 이야기와 작품관에 대해 설명한다.

이날 정찬은 “아내와 결혼식 준비 내내 너무 많이 다퉈
영화 ‘스타워즈’ 6편을 찍은 것 같다”고 털어놓는다. 이어
“결혼 전에는 매일 다투다시피 했지만, 결혼 후에는 단 한
번도 다툰 적이 없다”며 깨소금이 쏟아지는 신혼이야기와
아내가 임신 중이라는 깜짝 소식까지 공개한다.

정찬은 영화 관객들이 궁금해 하는 ‘베드신’에 대한 웃
지 못할 이야기도 들려준다. 그는 “영화에 출연할 때마다
통과의례처럼 꼭 한 번씩 베드신을 찍는다”며 “의외로 감
정신보다 베드신이 더 힘들다”고 어려움을 토로한다.

베드신이 힘든 이유에 대해 “(촬영에 바로 들어가기 위
해)옷이 아닌 가운을 입고 4시간씩 대기해야 하고, 정작
촬영할 때는 상대 여배우까지 챙겨야 하는 등 여러 가지
신경 쓸 일이 많다”면서 “베드신 장면을 촬영하고 나면 기
진맥진해서 집으로 돌아간다”고 말했다. “결혼 후에도 베
드신을 촬영할 것이냐?”는 진행자들의 짓궂은 질문에
“시나리오가 정말 좋다면 아내에게 허락을 받고 찍겠다”
고 말해 베드신에 대한 남다른 애착(?)을 보였다.

코너 ‘예고와 본편 사이’에서는 관객들의 손에 땀을 쥐
게 하는 액션 영화 ‘맨 온 렛지’와 ‘언더월드4-어웨이크닝’
의 예고편과 본편을 비교 분석해서 ‘낚시떡밥상’의 주인
공을 가린다. ‘그들 각자의 영화관’ 코너의 이번 주 주제는
‘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 추천하는 영화’다. 김태훈 권오중
윤세아 장유정 허지웅 등 다섯 명의 진행자들이 준비한 추
천영화를 통해 영화 속 낯선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자.

이정연 기자 annjoy@donga.com 트위터@mangoostar

새신랑정찬, ‘베드신’을말하다

제84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이 한국시간으로
27일 오전 10시 LA 코닥극장에서 빌리 크리스털
의 진행으로 열린다. 올해는 유난히 ‘핫 스타’의
경쟁이 치열하다. 오랜 영화 생활로 ‘레전드’로
인정받는 배우는 물론 신예 스타들도 대거 후보
에 올랐다. 시상식은 케이블위성 채널CGV에서
3시간 동안 생중계한다.

뀫주연상 ‘절친 대결’ 그리고 ‘신·구 대결’
남녀 주연상 경쟁이 이보다 더 치열할 수 없

다. ‘디센던트’와 ‘머니볼’로 각각 주연상 후보에
오른 조지 클루니와 브래드 피트는 영화계의 ‘절
친’들. 아카데미상의 전초전으로 불리는 골든글
로브상에서는 조지 클루니가 남우주연상을 차지
했다. 지난해 말 ‘머니볼’ 개봉에 맞춰 한국에 온
브래드 피트는 “아카데미 주연상 욕심보다 친구
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고 싶다”고 말했지만 오스
카 트로피를 앞에 놓고 덤덤하기란 쉽지 않다. 화

제를 모은 첩보 영화 ‘팅거 테일러 솔저 스파이’
에서 소름 끼친 연기를 보여준 게리 올드만 역시
수상 가능성이 점쳐진다.

여우주연상 부문은 세대교체 여부가 관심사다.
‘철의 여인’의 메릴 스트립(사진)과 ‘마릴린 먼로
와 함께 한 일주일’의 미셀 윌리엄스가 각각 관록
과 패기로 오스카 트로피에 도전한다. 메릴 스트
립이 여우주연상을 받으면 세 번째 수상이다.

뀫‘휴고’ VS ‘아티스트’ 최다 수상작은?
최다 11개 부문 후보에 오른 ‘휴고’와 10개 부

문 후보인 ‘아티스트’의 접전도 볼만하다. ‘휴고’
는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연출한 가족용 모험 영

화. 작품상과 감독상을 비롯해 촬영상 미술상 등
주요 부문 후보에 올랐다.

1930년대 할리우드가 배경인 ‘아티스트’는 무
성에서 유성으로 바뀌는 영화의 격변기를 다룬
흑백 영화다. 이달 초 영국 아카데미상 시상식에
서 최다인 7개 부문을 수상해 작품성을 인정받고
있다. 하와이를 배경으로 가족애를 차분하게 그
린 ‘디센던트’도 작품상과 감독상 등 주요 부문
5개 후보에 올랐다.

뀫작품상만큼 치열한 음악상
올해 아카데미에서 의외로 격전이 벌어진 곳

은 음악상 부문이다. 후보에 오른 다섯 편의 작품
은 ‘팅거 테일러 솔저 스파이’ ‘아티스트’ ‘워 호
스’ ‘휴고’ ‘틴틴:유니콘호의 비밀’. 영화만큼 음
악의 개성도 뚜렷하다. ‘스타워즈’와 ‘E.T’로 유
명한 음악 감독인 존 윌리엄스는 ‘워 호스’와 ‘틴
틴’이 동시에 후보에 올랐다.

이 밖에 장편 애니메이션에서는 흥행에 성공
한 작품이 대거 포진했다. 한국계 여성 감독인 여
인영의 ‘쿵푸팬더 2’를 비롯해 ‘랭고’ ‘장화신은
고양이’ 등이 경쟁을 벌인다.

이해리 기자 gofl1024@donga.com 트위터@madeinharry

여우주연상 놓고 신예 윌리엄스와 대결
남우주연상은 클루니-피트 절친간 격돌
‘휴고’-‘아티스트’ 최다수상경쟁도관심

‘철의여인’ 메릴스트립
세번째오스카품을까?

미리 보는 할리우드 별들의 축제27일 오전10시 84회 아카데미 시상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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